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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온이 떨어지면서 코트와 패딩 등 겨울 아우터를 꺼

내 입을 때가 됐다. 식상한 겨울 패션 업그레이드하는 메

이크업 룩을‘styleM’(stylem.mt.co.kr)이소개했다.

◈ 가죽 아우터, 강렬한 레드립

와인빛을 띄는 버건디 립이 다시 

인기를 모을 전망이다. 특히 몇 년

째 인기인 말린 장미 컬러와 레드

를 합친 느낌의 색상이 인기다.

버건디 립 메이크업은 강한 느낌

을 내는 가죽 아우터에 잘 어울린

다. 이때 가죽은 블랙보다 어두운 

초콜릿이나 밝은 브라운 색상을 

매치하면 부드러운 느낌을 더한다. 짙은 버건디 립에는 

자연스럽게 그린 눈썹과 얼굴 윤곽을 살리는 쉐딩 메이

크업이 잘 어울린다. 버건디 립의 성숙한 느낌이 부담스

럽다면 핑크색이 섞인 밝은 와인빛 립 컬러를 활용해도 

멋스럽다. 강렬함을 배가하고 싶다면 아이라이너를 활

용해보자. 언더라인을 검정에 가까운 짙은 브라운으로 

채워 그리거나 선명한 블랙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날렵

하게 그리면 또렷한 인상을 살릴 수 있다.

◈ 젠틀한 분위기의 코트, 또렷한 눈썹과 누드립

한겨울에도 코트만 고집하는 얼

죽코(‘얼어 죽어도 코트’줄임말)

족이라면 가끔은 시크함을 듬뿍 

살린 메이크업 룩에 도전해보자.

올 시즌 런웨이에 선 모델들은 

무릎을 감추는 롱 코트 차림에 눈

두덩을 브라운 음영 섀도로 가득 

채운 스모키 메이크업을 선보였

다. 눈썹 뼈 부분까지 브라운 아이 섀도를 발라 눈은 움

푹 들어가 보이게, 콧대는 오똑 솟아 보이게 연출했다. 

입술은 누드 립 컬러로 마무리하면 시크 룩을 완성할 수 

있다. 베이지 톤의 매트 립무스, 촉촉한 립스틱을 활용

해 입술을 도톰하게 채워 바르자. 아이 메이크업이 강렬

하기 때문에 생얼처럼 립밤만 발라 연출해도 멋스럽다.

◈ 화려한 페이크 퍼 아우터, 유러피안 시크룩

유럽의 패션위크에서 포착된 듯

한 시크한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

페이크 퍼(인조 퍼) 아우터를 활용

하자. 갈색 페이크 퍼 재킷 차림에 

커다란 프레임의 선글라스를 착

용하면 생얼마저 꾸민 듯한 느낌

을 자아낸다.

네온 컬러 페이크 퍼 재킷에 재킷

과 같은 톤의 촉촉한 립 메이크업을 매치하고 결을 살린 

눈썹과 아이라인을 생략한 깨끗한 아이 메이크업, 입술

과 비슷한 톤의 치크 메이크업으로 사랑스러운 겨울 룩

을 연출할 수 있다.

◈ 꾸안꾸 패딩 점퍼, 윤광 피부+촉촉한 입술

겨울에도 센스 넘치는 꾸안꾸(

꾸민 듯 안 꾸민 듯) 룩을 연출하

고 싶다면 촉촉한 베이스 메이크

업 아이템을 하나 장만하자. 매끈

하고 은은한 윤광 피부와 촉촉한 

입술만 연출해도 화사함이 배가

된다.

스킨케어를 단계별로 충분히 피

부에 흡수시키면서 마무리하고 촉촉한 타입의 선크림

과 파운데이션을 발라 가볍게 잡티를 커버한다. 은은한 

윤광 피부의 포인트는 피니시 파우더를 커다란 파우더 

브러시로 덜어 얼굴을 자연스럽게 쓸어내는 단계다. 겨

울에는 촉촉한 물광보다 은은한 윤광이 더욱 멋스럽다. 

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. 그 

다음 미세한 펄감의 하이라이터로 광대뼈 윗부분과 이

마, 콧등, 턱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광이 살아난다.

입술은 컬러 립밤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혈색을 주거나 

코랄, 핑크 베이지 등 색감이 있는 립글로스를 활용하면 

완성도 있는 꾸안꾸 룩을 완성할 수 있다.

겨울 패션 업그레이드하는 ‘겨울 메이크업’ TIP


